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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인건비 6천억 원 과다지급한 
공공기관 적발

 - ○○공단, 지난 8년간 인건비 부풀리기 통해 약 6천억 원 과다 편성…
‘정규직 임금 인상’ 명목으로 직원들끼리 나눠 가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단이 2016

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 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

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하여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 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6급) 인건비 편성 시 5급, 6급의 

초과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의 결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위직급이 

아닌 본래 직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5급과 6급 현원에 대해 

상위직급인 4급과 5급의 보수를 적용하여 인건비를 편법으로 편성

함으로써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총 5,995억 원을 과다하

게 편성했다.



    ※(참고) ᄀ공단의 인건비 산정 방법 예시

직급 정원 현원

1급 1 1

2급 1 1

3급 3 3

4급 50 6

5급 13 30

6급 17 35

계 85 76

정현원
불일치

4급~6급
보수
산정

⇒

< 정부지침 >

직급 정원 현원 보수산정

4급 50 6 6

5급 13 30 30

6급 17 35 35

 ※ 5~6급 초과 현원(각 17, 18명)을 해당 직급의 

보수로 산정

< ㄱ공단 > 

직급 정원 현원 보수산정

4급 50 6 50

5급 13 30 13

6급 17 35 8

 ※ 4급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 44명분만큼 5~6

급에서 4급으로 올려 보수 산정

 

   ○○공단은 이와 같은 편법으로 과다하게 편성한 인건비를 연말에 

‘정규직 임금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로 분할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24년에 

해당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2023년도 초과편성분 1,443억 원에 대

해서만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기존 감액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인건비 4,552억 원도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

에 대한 제재와 2024년 이후 ○○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

공단의 감독기관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공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할 필요가 있다. 앞

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투명

하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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